
불교신문 사장 이취임식 치사

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소중한 마음으로 불교신문 제
43대ㆍ44대 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를 드
립니다.

특히 소임을 내려 놓는 수불스님에게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
드립니다. 또한 새롭게 소임을 맡은 제44대 사장 성직스님이 전임의 공
적을 이어 불교신문을 더욱 발전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1960년 창간된 불교신문은 종단에서 발행하고 운영하는 최초의 언론매
체로 종단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상세히 보도하여 종도는 물론 
불자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국민들에게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전
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.

수불스님은 재직하는 동안 적지 않은 변화를 일궈냈습니다. 양질의 신문
제작은 물론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구독자 확장을 위해 임직원이 혼연일
체가 되어 노력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. 

그 결과 불교신문은 만성적인 적자를 상당부분 해소하며, 그 어느 때보
다 안정적인 운영을 해 왔습니다. 포교원과 공동으로 독자배가운동을 전
개하여 짧은 기간에 2000여부의 구독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
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.

아울러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맞추어 문자서비스 발송과 교계 언론 최초
로 팟캐스트를 운영하고,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
자와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. 

이밖에도 매월 한차례 영어불교신문을 발행하고,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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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을 전개해 종단과 한국불교의 위상을 제고시키기도 하였습니다.

이제 불교신문은 시대와 종단 내외의 환경을 읽어가면서 제2의 도약을 
준비하고 있습니다. 수불스님을 비롯한 역대 사장스님들의 노력을 잘 계
승하여, 보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불교신문으로 한 층 올라서야 할 중요
한 시기입니다.

불교신문 발행인으로서 불교신문이 종단과 함께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
필요한 지원과 관심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
은 불교신문 임직원들도 신임 사장스님 및 주간 일감스님과 혼연일체가 
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 

그동안 종단 안정과 발전, 그리고 불교신문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 수불
스님과 장적스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, 앞으로도 불
교신문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론 종단이 나아가는 일선에서 불자에게 
감동과 행복을 전파하고 이끌어 주기를 진심으로 발원합니다. 감사합니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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